“더 쇼케이스, VIP 고객의 새 무대로 자리잡아”
-신세계百, 희소 상품·경험 더해 VIP 쇼핑 경계 넓혔다-

- 오프라인 공간 넘어 앱에서 만나는 VIP 경험… 올해 객단가 1억원 넘어
- 람보르기니 서울 협업 3개월만에 10대 이상 판매… 매출 60억 껑충
- 평균 1~3억원대 맞춤 주방 상담만 100여건… VIP 사로잡은 맞춤 공간
 
신세계백화점이 VIP 전용 큐레이션 플랫폼 ‘더 쇼케이스’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VIP 쇼핑 경험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론칭한 더 쇼케이스는 백화점 앱을 통해 자동차와 주류, 전통공예, 맞춤형 공간 컨설팅 등 기존 매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점포를 넘어선 새로운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희소성 높은 상품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며 올해 구매 객단가는 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2천만원)의 5배 수준으로, 11억원이 넘는 슈퍼카와 평균 1~3억원대 맞춤형 주방 등 특별한 경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VIP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는 올해 더 쇼케이스를 통해 람보르기니 서울과 파트너십을 선보인지 3개월 만에 슈퍼카 10대 이상을 판매하며 매출이 6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11억원이 넘는 최고가 플래그십 모델 ‘레부엘토’도 포함됐다. 정식 매장에서조차 쉽게 경험해보기 어려운 VIP 전용 시승과 프라이빗 행사를 더해 구매 과정 자체를 특별한 여정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
 
슈퍼카에 이어 개인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0월 ‘더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맞춤형 주방 브랜드 ‘쿠치넬라’는 출시 후 약 100여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상담 고객 중 절반 가까운 고객의 견적 금액이 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치넬라는 신세계까사가 선보이는 이탈리아 감성의 하이엔드 맞춤형 주방 브랜드다. 전담 디자이너가 1대1 상담으로 고객의 사용 동선과 수납 방식 등을 파악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밀착 관리한다. 천연·특수 자재와 가전·수납 시스템을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 상품의 특성상 이사 시점 및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한 최종 계약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계약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더 쇼케이스는 지난 9월 산토리와 협업해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치소 에디션’ 위스키가 판매 시작 이틀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됐으며, 국가유산청과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칠장·나전장·낙화장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등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상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전무는 “VIP 고객들은 자신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과 차별화된 경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며 
 
“신세계백화점은 ‘더 쇼케이스’를 통해 독보적인 상품 큐레이션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기존 백화점의 상품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VIP 고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쇼케이스 , VIP  고객의   새   무대로   자리잡아 ”   - 신세계 百 ,  희소   상품 · 경험   더해   VIP  쇼핑   경계   넓혔다 -     -   오프라인   공간   넘어   앱에서   만나는   VIP  경험 …   올해   객단가   1 억원   넘어   -   람보르기니   서울   협업   3 개월만에   10 대   이상   판매 …   매출   60 억   껑충   -   평균   1~3 억원대   맞춤   주방   상담만   100 여건 …   VIP  사로잡은   맞춤   공간       신세계백화점이   VIP  전용   큐레이션   플랫폼   ‘ 더   쇼케이스 ’ 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VIP  쇼핑   경험을   선보이고   있다 .       지난   2024 년   11 월   론칭한   더   쇼케이스는   백화점   앱을   통해   자동차와   주류 ,  전통공예 ,  맞춤형   공간   컨설팅   등   기존   매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점포를   넘어선   새로운   쇼핑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특히   희소성   높은   상품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며   올해   구매   객단가는   1 억원을   넘어섰다 .  이는   지난해 (2 천만원 ) 의   5 배   수준으로 , 11 억원이   넘는   슈퍼카와   평균   1~3 억원대   맞춤형   주방   등   특별한   경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VIP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대표적으로   신세계는   올해   더   쇼케이스를   통해   람보르기니   서울과   파트너십을   선보인지   3 개월   만에   슈퍼카   10 대   이상을   판매하며   매출이   60 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  이   중에는   11 억원이   넘는   최고가   플래그십   모델   ‘ 레부엘토 ’ 도   포함됐다 .  정식   매장에서조차   쉽게   경험해보기   어려운   VIP  전용   시승과   프라이빗   행사를   더해   구매   과정   자체를   특별한   여정으로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 .       슈퍼카에   이어   개인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      

